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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bookmark: _Hlk74055254]처음 스틸만 대학에 도착했을 때, 존이콰 비반스와 레이욘드레이 로버츠는 바하마 열대섬의 고향집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앨러바마도, 음식도, 학우들도, 이 대학의 미국장로교 전통도 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이 있는 스틸만 대학의 합창단과 학장인 신티아 워릭 박사는 존이콰와 레이가 상반된 문화를 뛰어넘어 이 대학으로 오게 한 강력한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합창단과 존이콰와 레이는 공통된 기독교 전통의 음악을 통해 기쁨과 약속을 전달하고 싶어했습니다.
앨러바마 주 터스칼루사에 자리잡은 스틸만 대학은 터스칼루사 제일 장로교회 목사인 찰스 앨런 스틸만 박사가 인도하던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1876년에 설립되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역자를 길러내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확대된 요구와 사명으로 대학은 "학문적 탁월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인종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리더십과 섬김을 준비하도록 하는 강력한 전통을 유지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스틸만 대학의 학생과 그 구성원들이 역량을 갖추도록 고안된 경험적 학습과 공동체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은 스틸만 대학이 재능있고 유망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비반스는 2019년 늦여름, 허리케인 도리안이 있은 뒤, 미국장로교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리안은 그랜드 바하마를 강타하여 비반스의 고향 섬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두 학생이 학교에 다니느라 고향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재해로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학우들과 교직원 및 학교 당국에서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지원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이들이 성탄절까지 가족과 머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사실, 워릭 총장은 이 재난으로 학생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미국장로교 선교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교국에서는 학생들의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미국장로교의 이러한 도움으로 존이콰와 레이는 대학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청년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랜드 바하마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도 허리케인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이어 타격을 입은 후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미국장로교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존이콰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 두 학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 미국장로교의 후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더욱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레이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후원으로 얼마나 많은 이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특히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이 단순한 사실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 우리의 헌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한다면, 이것이 모여 큰 액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광대한 은혜의 하나님, 성장해가며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사역들의 관계의 문을 열어 주소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의식으로 이 은혜를 확장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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